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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거하라" 명령에…미군 "이란 기뢰부설함 16척 격침"(종합)

등록 2026.03.11 09:40:24

[호르무즈=AP/뉴시스]미국 중부사령부가 10일(현지 시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

년 5월 19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항행하고 있는 모습. 2026.03.05.

[서울=뉴시스] 이재은 권성근 기자 = 미국 중부사령부가 10일(현지 시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AP, CNN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해군 함정 여러 척, 특히

기뢰부설함 1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란 선박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미군이 해협 인근의 이란 기뢰 부설함을 격침시키며 즉각적인 보복 행동에 나선 것이

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우린 그 기뢰를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되고 이란이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사용했던 역량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어떤 보

트나 선박도 영구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며 "최근 몇 시간 동안 기뢰 부설용 비활성 선박 10척을 파괴했다"도 밝혔다.



CBS뉴스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들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

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러시아 등 국가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C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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